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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추소정 선임비서관 010-3820-6147

양이원영 의원, “중기부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 장애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 재기의 기회가 더 제한적인 만큼 장애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도입해야
 - 장애인기업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로 균형 있는 정책 시행 필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소벤처기업
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이 창업단계와 초기 사업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년 기준 장애인기업은 전체 115,347개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90.0%(103,794개사), 중소기업 19.1%(11,553개사)이며, 전체 종사자 402,232명 중 장애인 
종사자는 30.0%(120,680명)로 ’18년 대비 50%(134,131명)가 증가한 수치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등록장애
인 기업수는 8,406개사로 평균매출액이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대비 기업수 
1,321개사 증가, 매출액 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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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2.0%)으로 ’20년 2.3조원(1.6%)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사원 참여 장애인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인원은 참여 이후 3~5년간 성장추
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기업체의 ’20년 대비 ’21년 매출액은 
53.9% 증가한 반면, 4~6년 기업체(-2.9%), 7~10년 기업체(-1.0%)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사업 참여 장애인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액 성과(업력)>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례수
2020년 매출액 2021년 매출액

증가율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124) 114,930 926.9 122,189 985.4 6.3

업력

1~3년 (37) 8,857 239.4 13,629 368.4 53.9
4~6년 (31) 31,655 1,021.1 30,745 991.8 -2.9
7~10년 (22) 21,248 965.8 21,025 955.7 -1.0
11~15년 (16) 20,384 1,274.0 22,210 1,388.1 9.0
15년 이상 (18) 32,785 1,821.4 34,580 1,921.1 5.5

  3~5년 기업의 성과가 특별히 좋은 이유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창업과 초기사
업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중기부에서 지원 중인 장애인기업 
관련 사업은 창업지원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소상공인의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창업기-성장기-퇴로기)에 따른 창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기업의 평균 기업존속기간은 16.5년으로 일반기업(여성기업 11.9년, 벤처기업 10년)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존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이 초기에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장애인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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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장애인 기업의 사업화 성장과 폐업 후 재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기업의 휴폐업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으로 21.1%(2,071개사)가 
폐업, 0.3%(26개사)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다. 창
업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기업은 성공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순위
인 반면, 장애인기업의 경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0.3%로 1순위
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도 제한적이지만, 폐업 후 재기의 기회 역시 일반인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창업을 촉진하고 초기사업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성장기를 거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이원영 의
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이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는 시행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재기 기회가 일반인보다 제한적인 만큼 폐업 기업들
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기를 위한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